
끊어버림<로마서8:38-39>
 * 여러분에게 먼저 <샬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샬롬>은 평안함의 의미인데 원래 
전쟁 용어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평안함, 자유함, 인권, 자연 등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샬롬이 
오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샬롬 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
니다. 이 <샬롬>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사업장 까지 임해야 합니다. 

1) 내가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은 검정색을 흰색으로 바꾸는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실제로 알아져야 
알 수 있는 확신으로 이것은 죽어도 확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 
시키는 것이 믿음인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지킨 신앙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신
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다음세대로 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
의 사람들의 최대 목표인 안식을 위해 순교하였기에 지금 편안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순교자들의 신앙과 피 값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강해야만 이 샬롬을 빼앗기지 않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보며 강하면 평화가 옵니다. 이 은
혜와 확신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고 백향목이 잘라져 버리면 안 되며 우리 백향목교회에 주신 
비젼과 언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향목은 그저 식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일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뚝 서야 하며 성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한국교회
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확신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
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
하신 이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원망했던 광야 
40년의 시간이 너희를 품고 너희와 함께 했기에 신혼처럼 행복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에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
다. 찬양도 기도도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과 바짝 붙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예수님과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
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많아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멸망당할 그들이 돌아
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더 사랑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랑에 눈물 흘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품속에 있던 
아들 예수님을 떼어 버리시고 산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 값을 치루게 하십니다. 예수님
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못 떨어지시겠다고 하
시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
님은 다른 말씀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
야 합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절대 끊어 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만난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난이 오면 더 강하게 바짝 붙
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데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사단의 목
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
로 묶여진 곳이기에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을 아는 자들의 교회는 절대 훼파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 
놓으려 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고 <나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고 선포하
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 합시다. 나쁜 습관적인 죄와 영적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고 방패삼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 버리십시오. 우리 백향목에 우리를 
위해 30여년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신 목사님 보다 더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성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좋은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교회의 비젼을 
아시고 이룰 수 있으신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분을 보내주시길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여러분 모두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로 보내 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
다운 교회 백향목으로 이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